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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제도 의견수렴 참여, 학교장 지정 강력 주장
“전체 교직원·학생의 감독적 지위에 있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
“행정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 제도에 문제점 있다” 모두 공감

교육연맹, 분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대해 최초로 문제 제기 → 공론화 박차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지난 6월 25일(화)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단체 등 의견수
렴 회의｣에 참석해 조합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이 자리에는 교육연맹을 비롯한 교원노조 및 단체, 타 교육청노동조합 연맹, 경남과 
대전교육청 관계자, 한국소방안전원, 한국법제연구원,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 등 
총 17명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교육연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장을 무혐의 처리한 김해 영운초등학교의 사례를 
들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규탄하고, 행정실장
이라는 비공식 직함에 대해 법적 지위도 없는 행정실의 특정 직원에게 감독적 지위를 
덧씌우려 하는 행정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알렸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단체도 행정실장이라는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현 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모두 공감하였다. 다만 교원단체 측에서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지정에 대해서 교육연맹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
였다. 이 문제는 모두 간과하고 있던 사실로,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구두 답변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단위로 지정하는 것이며, 분교장의 경우 해당 시설에 

http://www.gweu.kr


상주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물론 공식 문서
화한 답변이 아니기에 이를 토대로 당장 어떤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분명 분교
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문제가 되는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연맹은 이 사항에 대해 향후 공식화하여 분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
주하는 교직원 중에서 선임해야 함을 공론화하고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이며, 소방안전관리자 임명이 특정 직종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적극 투쟁해 쟁취할 계
획이다.

 소방청은 이번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과 
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공식 진행하고, 향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을 추진할 계획
임을 밝혔다. 교육연맹은 앞으로 소방청의 관련 진행사항을 계속 모니터링하여 학교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당연 선임이 제도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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